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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노마키에서 보내 온 편지

“진정한 인간애 실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산리

쿠 연안 해저에서 거대 지진이 발

생했습니다. 진앙은 도호쿠 오시

카 반도 동쪽 70km지점이며 진원

지는 수심 29km지점이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리히터 규모 9.1로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

모의 지진이자 1900년 근대적 지

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4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강력한 쓰나미가 해안 도시들

을 덮쳐 15,894명이 사망했고 도

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제가 머물

고 있는 이시노마키는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동일본대지진의 후유증은 아직

도 진행중입니다. 도시는 아직도 

완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언

제 무너질지 모를 건물들이 출입

금지 푯말을 단 채 위태롭게 서있

고, 주민들은 정신적 충격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상 선교

사는 이런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이시노마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을 당했습

니다. 하지만 조그만 일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묵묵히 실천하는 조 선교사에게 주민들은 시간이 지

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 선교사는 그렇게 조금씩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2016년 11월에는 쓰나미로 반파된 편의점 건

물을 매입해‘오아시스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

우는데 필요했던 약 3억 원의 경비는 국내외의 모금으

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오아시스교회’와 조 선교사

의 거주지는 일본교회에 헌납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음악

회나 공연, 재활용품 판매, 먹거리 나눔의 장을 엽니다. 

또 자원봉사 지원 창구로도 사용됩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의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조 선교

사는 지금도 재해를 입은 현지인들에게 작은 평화를 전

하며,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 선교사로부터 이시노마키 주민들의 현실을 전해 

들은 저는 망설임 없이 이시노마키로 달려갔습니다. 이

곳에서 조 선교사를 도와‘오아시스교회’에서 자원봉

사 활동을 하고 성서공부와 설교 이외에 서투른 운전

과 교회 정원 돌보기, 텃밭 가꾸기 등으로 바쁘게 지내

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교회’에 등록된 신자는 현재 19명입니다. 

매주일 오전10시30분에 주일예배를 드리고 매주 수요

일은 10시에는 성서공부, 매주 토요일 8시에는 산상기

도회를 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오아시스교회’의 사역을 돕고 있

습니다. 저처럼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고 계신 분들도 있습

니다. 교회 운영에는 매달 12만 엔 정도가 소요되지만 

교인들의 헌금은 월 2~3만 엔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후원자들의 손길로 채워집니다.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지

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는 종파가 따

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애를 실천하는 모습

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석광훈 신부

▲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이시노마키 

   지역은 모두 물에 잠겨버리고 주민 3,700여 명이 사망하였다.

▲ 석광훈 신부와 조영상 선교사는 주일예배, 산상기도회 등을 인도하고 종파를 초월해 주민들을 위한 봉

사와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는 쓰나미 발생시 대피할 장소를 안내하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일본 이시노마키는 만화의 도시이다.‘가면라이더’,‘사

이보그 009’등의 만화로 유명한 이시노모리 쇼타가 이

곳에 만화박물관을 설립하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 각지

에서 만화 애호가들이 찾아온다. 이시노모리 쇼타는 

이시노마키 인근의 토메시가 고향이다. 

이시노마키는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으로 인한 쓰나미로 최대 피해를 입은 도시이다. 주민 

3,700여 명이 사망하고 만화박물관을 비롯해 도시 내 

거의 모든 건물들이 파손되거나 물에 잠겨 아직도 완

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 가운데는 

지금도 신경쇠약, 우울증 등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시노마키에서 가장 큰 가설 주택 단지의 경

우 주민 약 2,500명 가운데 250명가량이 우울증 진단

을 받았다. 자살자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이시노마키 주민들을 위해 한국의 한 선교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이시노마키 지역 주민

들은 매우 폐쇄적이어서 타지역, 타국민에게 매우 배타

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곳에서 주민들을 섬

기는 사역에 나선 조영상 선교사를 돕기 위해 대한성

공회의 석광훈(모세) 신부가 동참하고 나섰다. 석 신부

는 종파를 떠난 인간애 실천의 현장을 널리 알리기 위

해 본보에 편지를 보내왔다. 다음은 석 신부가 보내온 

편지 전문이다. <편집자 주>


